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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구 항목

▶ 2021년 장성군의 ‘주민등록인구’는 43,365명으로 전년(44,464명) 대비 1,099명 감소함

▶ 장성군의 ‘세대수’는 23,160세대로 전년 대비 18세대(0.1%) 감소함

▶ 장성군의 ‘남자 인구’는 22,206명으로 전년 대비 575명(2.5%) 감소, ‘여자 인구’는 

21,159명으로 전년 대비 524명(2.4%) 감소함. 최근 5년 간 ‘남자 인구’의 구성비가 더 

높게 나타났으며, 2019년 ‘남자 인구’의 비율이 소폭 상승한 후 유지되는 추세를 보임 

<< 출생 및 사망 >> << 인구성장률 >>

(단위: 명) (단위: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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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7 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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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6
522 519 529

563

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출생 사망 0.0 

-0.6 

-0.1 

-2.8 

-2.5 

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▶ 2021년 장성군 ‘인구’는 60~69세가 7,642명으로 장성군 전체 인구의 17.6%를 차지함

▶ 성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연령대는 ‘남자’의 경우 4,256명으로 전체 인구의 9.8%를 

차지한 50~59세, ‘여자’의 경우 3,560명으로 전체 인구의 8.2%를 차지한 60~69세로 

나타남. 60~69세까지의 ‘구성비’는 ‘남자’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70세 이상의 

연령대에서는 ‘여자’의 ‘구성비’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

<< 성별 인구 >>

(단위: 명)

1,222

1,654

2,329

1,810

2,920

4,256

4,082

2,536

1,279

118

0~9세

10~19세

20~29세

30~39세

40~49세

50~59세

60~69세

70~79세

80~89세

90세이상

1,216

1,510

1,568

1,559

2,319

3,179

3,560

3,181

2,643

424

남자 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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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성군의 출생 수는 153명, 사망 수는 563명으로 나타남. 장성군의 ‘출생 수’는 최근 

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, 2017년 대비 절반 이상으로 감소함

▶ 장성군 ‘자연증가율’은 -9.4%로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, 특히 작년 

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. ‘인구성장률’은 –2.5%로 전년(-2.8%) 대비 0.3%p 증가함

<< 출생 및 사망 >> << 인구성장률 >>

(단위: 명) (단위: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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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성군의 ‘합계출산율’은 0.953명으로 나타났으며, 전년(1.509명) 대비 0.556명 감소함. 

‘합계출산율은’ 2017년(1.641명) 대비 0.68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▶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모(母)의 연령대는 ‘30~34세’로 천 명당 71.3명으로 나타남. 

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은 대부분의 연령에서 전년 대비 감소함

<<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 >> << 합계출산율 >>

(단위: 명) (단위: 명)

1.2 

14.1 

75.4 

118.8 

71.5 

9.5 
0.0 0.0 

18.1 

56.4 

71.3 

33.4 

9.5 
0.0 

15~19세20~24세25~29세 30~34세 35~39세 40~44세 45~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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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95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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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778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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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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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

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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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성군의 ‘전입인구’는 5,720명으로 전년(5,698명) 대비 22명 증가함. ‘전출인구’는 

6,214명으로 전년(6,715명) 대비 501명 감소함. ‘인구 순이동’은 –494명으로 전년

(-1,017명) 대비 523명 증가함

<< 전입 및 전출 인구 >>

(단위: 명)

5,894 6,113
6,574

5,698 5,7205,711
6,251 6,400

6,715
6,214

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

전입 전출

▶ 장성군 외국인 인구는 923명으로 나타났으며, 성별 관계없이 최근 5년간 감소하는 

추세를 보임

▶ 장성군 ‘외국인 인구’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외국인 국적은 ‘베트남(282명)’으로 ‘전

체 외국인 인구’의 약 30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. 베트남 국적 인구 외에 ‘필리핀

(96명)’, ‘중국(37명)’, ‘일본(21명)’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

<< 성별 외국인 인구 >> << 국적별 외국인 인구 >>

(단위: %) (단위: 명)

남자

62.4 

여자

37.6 

21

37

96

282

일본

중국

필리핀

베트남





- 25 -

2. 공통 항목

▶ 군민의 자신에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.0점으로 2020년(6.3점) 대비 

0.7점 증가함.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.9점으로 

전년(6.3점) 대비 0.6점 증가함

▶ 행복 빈도와 걱정 빈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평균 6.8점, 3.7점으로 행복 빈도는 전년

(6.2점) 대비 증가, 걱정 빈도는 전년(4.3점) 대비 감소함

<< 삶에 대한 만족감 >>

(단위: %)

5.1 5.9
9.6

62.7

17.9 19.3 18.3 15.5

76.8 74.8 72.2

21.8

자신의 삶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 행복 빈도 걱정 빈도

4점 이하 5점 6점 이상

▶ 군민의 66.3%가 의료서비스에 ‘이용한 적 있다’라고 응답했으며, 장성군민 의료서비스 

‘월평균 이용 횟수’는 2.0회로 나타남. 이용한 의료기관은 ‘의원’이 60.0%로 가장 높은 

비율을 보였고, ‘병원’ 22.0%, ‘한방 병·의원’ 8.0% 순으로 나타남

▶ 의료서비스에 ‘만족’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56.7%로, 2020년(42.0%) 대비 14.7%p 

증가함. 의료서비스 ‘불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은 4.8%로 나타남. 의료서비스에 ‘불만족’이라고 

응답한 이유는 ‘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’가 25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

<< 이용 의료 기관 >> << 의료서비스 만족도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7.0 

8.0 

22.0 

60.0 

치과 병·의원

한방 병·의원

병원

의원 불만족

4.8

보통

38.5만족

56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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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7.1%로 2020년(49.0%) 대비 11.9%p 감소함

▶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54.8%로 가장 높았으며, 

광주인근권(12.7%)대비 42.1%p 높게 나타남. 낯선 사람을 ‘신뢰한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

남자 37.6%, 여자 36.7%로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

<< 일반인에 대한 신뢰 >> << 지역별 일반인에 대한 신뢰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51.0 
62.9 

49.0 
37.1 

2020년 2022년

신뢰한다

신뢰하지 않는다

35.1

42.2

54.8

12.7

중부권

북부권

서부권

광주인근권

▶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‘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96.6%로 2020년

(95.7%) 대비 0.9%p 증가함.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4.1명으로 

2020년(4.3명) 대비 0.2명 감소함

▶ 연령별로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‘있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5~29세가 

99.3%로 가장 높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연령별로 어려울 때 

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5~29세가 4.8명으로 가장 많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

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

<<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>> << 연령별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수 >>

(단위: %) (단위: 명)

없다

3.4

있다

96.6

4.8

4.1

4.3

4.2

3.8

3.6

15~29세

30~39세

40~49세

50~59세

60세 이상

65세 이상



- 27 -

▶ 군민의 공동체 의식에서, 지역 사람들과 ‘서로 잘 알고 지낸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

46.6%,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‘자주 이야기한다’라고 응답한 

군민은 38.8%,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‘잘 돕는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9.5%, 동네와 

각종 행사 모임에 ‘적극적으로 참여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4.7%로 나타남

▶ 연령별로 지역 사람들과 ‘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5~29세가 

53.2%로 가장 높고, 모든 문항에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▶ 공동체 의식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소폭 높은 비율을 보임

<< 공동체 의식 >>

(단위: %)

54.3

48.3 47.5
44.1

46.6

38.8 39.5

34.7

서로 알고 지내는 편 자주 이야기 서로 잘 돕는 편 행사와 모임 참여

2020년 2022년

▶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가 ‘잘 제공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3.4%로 2020년(23.0%)

대비 10.4%p 증가함

▶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‘잘 제공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34.9%로 2020년

(28.0%) 대비 6.9%p 증가함

▶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에 대해 ‘잘 모르겠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6.9%, 사회취약계층에 

대한 복지에 대해 ‘잘 모르겠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5.1%로 각각 2020년(40.2%, 38.9%)

대비 감소하여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
<< 임신·출산·육아에 대한 복지 >> <<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그렇다

33.4

보통이다

33.3

그렇지 않다

6.4

잘 모르겠다

26.9
그렇다

34.9 

보통이다

34.0 

그렇지 않다

6.0 

잘 모르겠다

25.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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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월평균 소득이 ‘200만원 이상’인 가구의 비율은 54.2%로, 2020년(41.0%) 대비 

13.2%p 증가함. 월평균 소득이 ‘50만원 미만’인 가구의 비율은 12.0%로 2020년

(22.0%) 대비 감소했으며, ‘500만원 이상’인 가구의 비율은 13.0%로 2020년(8.5%) 

대비 4.5%p 증가함

▶ 지역별 월평균 소득이 ‘200만원 이상’인 가구의 비율은 서부권에서 62.7%로 가장 높고, 

광주인근권 62.1%, 중부권 50.8%, 북부권 39.3% 순으로 나타남. 성별 월평균 소득이 

‘200만원 이상’인 가구의 비율은 남자 63.7%, 여자 29.1%로 남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<< 가구 월평균 소득 >> << 지역별 가구 월평균 소득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45.8 
41.2 

13.0 

58.8 

32.5 

8.5 

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

500만원 미만

500만원 이상

2022년

2020년 50.8 

39.3 

62.7 

62.1 

49.2 

60.7 

37.2 

37.9 

중부권

북부권

서부권

광주인근권

200만원 이상

200만원 미만

▶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‘두렵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9.5%이며 ‘두렵지 

않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74.4%로 나타남.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4.2%, 

여자 15.1%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▶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범죄피해에 대해 ‘두렵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3.1%이며 

‘두렵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70.6%로 나타남. 성별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남자 

5.6%, 여자 21.1%로 여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

<<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>> <<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74.4

70.6

16.1

16.3

9.5

13.1

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

밤에 혼자 걸을 때

두렵지 않다 보통이다 두렵다

4.2

5.6

15.1

21.1

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

밤에 혼자 걸을 때

여자

남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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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‘안전하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먹거리 영역이 60.2%로 

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대부분의 영역에서 ‘안전하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50.0% 

이상인 것으로 나타남. 신종 전염병 영역과 정보보안(컴퓨터 바이러스, 해킹 등) 영역을 

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증가함 

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군민이 ‘불안하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신종 전염병 영역이 

37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교통사고 17.6%, 범죄위험 13.6% 순으로 나타났고, 

‘불안하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은 먹거리(5.9%)로 나타남. 신종 전염병을 

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군민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2020년 대비 감소함

<<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(안전) >>

(단위: %)

43.2 43.5 43.8 46.4 

54.3 
51.0 

41.5 

50.6 49.7 
56.0 54.6 

48.0 
54.4 

60.2 

49.8 

32.4 

54.6 56.8 

자연재해 건축물 및

시설물

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 전반적인

사회안전

2020년 2022년

▶ 환경 체감도에 ‘좋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녹지 환경이 59.5%로 가장 높고, 수질 

59.0%, 대기 56.5% 순으로 나타남

▶ 소음·진동에 대해 ‘좋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5.9%로 2020년(55.0%) 대비 

9.1%p 감소함

<< 환경 체감도 >>

(단위: %)

11.8 6.2 10.7 14.2 
5.4 

31.7 
34.8 

37.0 
39.9 

35.1 

56.5 59.0 52.3 45.9 
59.5 

대기 수질 토양 소음·진동 녹지 환경

좋다

보통이다

나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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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항목 총괄

▶ 군민의 「자신의 삶」, 「지역의 전반적인 생활」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

평균 7.0점, 6.9점으로 군민들은 현재의 삶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

또한 2020년 대비 「자신의 삶」(6.3점->7.0점), 「지역의 전반적인 생활」(6.3점->6.9점)과

같은 종합적인 만족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, 「행복 빈도」(6.2점->6.9점) 증가, 

「걱정 빈도」(4.3점->3.7점)는 감소하여 현재 군민들의 삶이 2020년에 비해 

행복해졌다고 판단됨

▶ 장성군의 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군민은 56.7%로 절반 이상의 군민이 

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.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4.8%로 

2020년(13.2%) 대비 8.4%p 감소하여 장성군의 의료서비스가 2020년 대비 

개선된 것으로 나타남.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 4명 중 1명은 의료서비스에 

만족하지 않는 이유로 의료시설의 낙후 및 미비라고 응답함. 따라서 더 나은 

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지역 의료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의료시설 확충 

및 낙후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

▶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15~29세의 

연령대에서 53.2%로 가장 높고,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

따라서 젊은 연령대의 군민들이 상대적으로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

있는 것으로 보임.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

허브 조성 혹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, 청년층이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

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▶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54.2%로 2020년 대비 13.2%p 

증가,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13.0%로 2020년 대비 4.5%p 증가함. 

따라서 2020년 대비 평균 가구소득 및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

나타남. 가구소득의 증가가 시장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군민의 소비를 

촉진하는 지역 화폐 활성화 및 적극적 홍보, 지역 중심산업 지원 등의 전략이 

필요하다고 판단됨

▶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중 신종 전염병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

37.4%로 2020년(34.6%)과 유사한 비율을 보임. 즉, 현재까지도 신종 전염병에 대해 

군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. 따라서 개인 방역에 대한 주의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,

체계적인 격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종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

군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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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라남도 항목

▶ 결혼에 대한 견해는 ‘하는 것이 좋다’ 31.2%, ‘반드시 해야 한다’ 29.5%로 군민의 

60.7%가 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함. 자녀에 대한 견해는 ‘있는 편이 

좋다’ 33.5%, ‘반드시 있어야 한다’ 27.3%로 군민의 60.8%가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

긍적적으로 응답함

▶ 가장 필요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으로 ‘안정적인 직장과 소득’ 항목이 34.1%로 가장 

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주택지원’ 18.6%, ‘충분한 양육비 지원’ 13.9% 순으로 나타남

▶ 자녀가 없어도 되는 이유는 ‘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’ 항목이 35.0%로 가장 

높은 비율을 보임

<<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견해 >> << 연령별 긍정적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60.7

60.8

32.1

31.9

3.3

3.3

결혼

자녀

긍정적 중립 부정적

28.1 
24.4 

54.0 52.9 

74.0 73.6 

결혼 자녀

15~29세 40~49세 60세 이상

▶ 군민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‘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’ 29.7%, ‘자녀 양육비 부담’ 

25.6%, ‘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’ 15.0% 순으로 나타남

▶ 군민은 가장 필요한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에 ‘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비용 지원’

(27.5%)이라고 응답함

<< 저출산 원인 >> << 저출산 해결 방안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8.2 

8.8 

15.0 

25.6 

29.7 

양질의 일자리 부족

주택 마련 비용 부담

일·가정 양립 문제

자녀 양육비 부담

비혼 증가 및 늦은

결혼

10.8

14.1

14.7

22.8

27.5

임신·출산 지원 확대

일·가정 양립제도

지원

교육비 지원 확대

결혼지원금 지급

확대

주택 마련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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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성군 전체 가구의 26.8%는 월 평균 소비액이 ‘50~100만원’이라고 응답함. 소비지출액이 

‘50만원 미만’인 가구의 비율은 12.9%로 2020년(27.1%) 대비 14.2%p 감소했으며, 

소비지출액이 ‘200만원 이상’인 가구의 비율은 37.9%로 2020년(28.5%) 대비 9.4%p 증가함

▶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은 ‘식료품비’ 항목이 48.1%로 가장 많았고 ‘보건의료비’ 13.9%, 

‘주거비’와 ‘교통비’ 항목이 각각 9.2%로 나타남

<< 월평균 가구소비 >> << 가장 부담되는 생활비 항목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27.1

44.2

28.5

12.9

49.2

37.9

50만원 미만 50만원~200만원 200만원 이상

2020년 2022년

5.8

6.4

9.2

9.2

13.9

48.1

가사용품비

교육비

주거비

교통비

보건의료비

식료품비

▶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청년 지원 정책은 ‘취업 상담 알선’ 항목이 29.2%로 가장 

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주거비 지원’ 16.4%, ‘창업 지원’ 13.8% 순으로 나타남

▶ 15~29세의 연령대에서는 ‘청년 구직 활동 수당 지원’ 항목이 17.1%로 ‘취업 상담 알선’

(27.4%) 항목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,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‘주거비 지원’ 

항목이 ‘취업 상담 알선’ 항목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연령별 청년 지원 정책 >>

(단위: %)

17.1

27.4

13.7 14.1
11.6

28.3

11.3

20.1

13.8

30.4

14.6 14.6

구직 활동 수당 취업 상담 알선 창업 지원 주거비 지원

15~29세 40~49세 60세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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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군민이 응답한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은 ‘학교 시설 개선’이 29.1%로 가장 높은 

비율을 보였고, ‘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’ 17.2%, ‘교육 프로그램 확대’ 15.9%, 

‘교육 인프라 확충’ 15.1% 순으로 나타남

▶ 북부권에서는 ‘지역 내 다양한 사설 학원의 설립’ 항목이 24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

보였고, 그 외의 지역권에서는 ‘학교 시설 개선’이 가장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점이라고 

응답함. 광주인근권에서는 ‘교육 인프라 확충’ 항목이 23.8%로 ‘학교 시설 개선’ 항목에 

이어 높은 비율을 보임

<< 거주 지역 교육환경 개선점 >> << 학교 시설 개선 항목 응답률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29.1

17.2
15.9 15.1

7.6 7.6

학교 시설

개선

사설 학원

설립

교육

프로그램

확대

교육

인프라

확충

자유

학기제

확대

추가적인

학교 설립

▶ 가정생활에서 스트레스를 ‘느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1%로 나타남

▶ 직장생활을 하는 군민은 66.5%이고, 그중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

49.7%로 나타남

▶ 학교생활을 하는 군민은 5.8%이고, 그중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의 비율은 

59.1%로 나타남

▶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은 40.0%로 2020년(42.4%) 대비 

2.4%p 감소함

<< 가정생활 스트레스 정도 >> <<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느꼈다

32.1 

느끼지

않았다

67.9 

느꼈다

40.0 
느끼지

않았다

60.0 



- 34 -

▶ ‘빈집이 있다(조금+많이)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28.6%로 나타났으며, ‘빈집이 있으며 제대로

관리가 되지 않다고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19.1%로 나타남. 직업별 ‘빈집이 있다’라고 

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농림어업 종사자가 37.9%로 가장 높았고, 사무직 종사자가 15.3%로 

가장 낮게 나타남

▶ 군민이 생각하는 빈집 활용방안은 ‘철거비 지원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유도’ 

항목이 37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임대사업 

지원’ 31.9%, ‘주민 휴식공간, 마을회관 및 공원조성 등 지역민 복지시설 지원’ 17.6% 

순으로 나타남

<< 주변 빈집 존재 >> << 빈집 관리 상태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빈집이 있다

28.6

빈집이 거의

없다

71.4

8.2

1.4

13.3

5.8

빈집이 조금 있다

빈집이 많이 있다

관리가 잘 되고

있다

관리가 잘 되고

있지 않다

▶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·귀촌 이유는 ‘전원생활’ 항목이 41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

‘은퇴 후 여가 및 휴양’ 28.9%, ‘농어촌에서 새로운 경제활동’ 13.7% 순으로 나타남

▶ 군민이 생각하는 귀농어·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은 ‘귀농어·귀촌인에 대한 정착자금 

융자 지원’ 항목이 35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귀농어·귀촌 관심 분야에 대한 

사전 체험 프로그램 제공’ 항목이 31.8%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임

<< 귀농어·귀촌 이유  >> << 귀농어·귀촌 지원 정책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41.8

28.9

13.7

13.1

전원생활

은퇴 후 휴양

새로운 경제활동

건강 치유

35.8 

31.8 

18.8 

13.0 

정착 자금 지원

사전 체험 프로그램

정보제공 기회마련

기반 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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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군민 중 생활폐기물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3.1%, 음식물 쓰레기 

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2.8%,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‘만족’이라고 

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4.1%로 나타남

▶ 군민이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,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‘보관하는 장소가 

마땅하지 않아서’ 항목이 40.2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

쓰레기의 경우 ‘빨리 가져가지 않아서’ 항목이 각각 32.6%, 34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쓰레기 처리 만족도 >>

(단위: %)

99.0 98.4 99.0 

63.1 62.8 64.1 

32.3 31.2 31.6 

4.6 6.0 4.3 

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

해당 있음 만족 보통 불만족

▶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로 ‘보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

31.3%로 가장 높게 나타남

▶ 서부권에서는 ‘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’ 항목이 44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

‘보육비 지원 확대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16.8%로 다른 지역권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

<< 지역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보육문제 >>

(단위: %)

34.9

41.9

46.8

33.3

17.1
14.4 14.9

32.7

22.4
20.6

44.7

16.5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
보육비 지원 확대 국·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

▶ 군민이 주말이나 휴일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은 ‘TV 시청 및 DVD 시청’ 항목이 34.4%로

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휴식’ 27.8%, ‘컴퓨터 게임, 인터넷 검색’ 7.9% 순으로 나타남

▶ 군민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‘관광’ 항목이 22.6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

‘휴식’ 17.2%, ‘스포츠 활동’ 12.3% 순으로 나타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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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< 주로 하는 여가활동 >> <<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34.4

27.8

7.9

7.8

TV시청 및 DVD시청

휴식

인터넷

스포츠 활동

22.6

17.2

12.3

10.7

관광

휴식

스포츠 활동

취미 자기개발

▶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‘방범용 CCTV 확충’이 40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지역별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 >>

(단위: %)

43.4 
46.5 

30.0 

44.2 

17.9 

36.9 

28.3 

35.0 

22.5 

12.2 

17.4 

12.5 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
CCTV 확충 보안등, 공원등 설치 보행환경 개선

▶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에 대하여 ‘가지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

58.9%로 가장 높았고, ‘보통이다’ 32.2%, ‘가지고 있지 않다’ 8.9% 순으로 나타남

▶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을 ‘가지고 있다’라고 응답한 비율

은 높아지고, ‘가지고 있지 않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

<< 지역민으로서의 소속감 및 자부심 >> << 연령별 소속감 및 자부심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가지고 있다

58.9

보통이다

32.2

가지고 있지

않다

8.9

36.0 

53.6 

70.1 

39.5

37.4

25.8

24.5 

9.0 

4.1 

15~29세

40~49세

60세 이상

가지고 있다 보통이다 가지고 있지 않다



- 37 -

전라남도 항목 총괄

▶ 군민이 응답한 저출산의 원인은 비혼 증가 및 늦은 결혼이 29.7%로 가장 높은 

비율을 보임. 또한 군민이 응답한 저출산 해결 지원 정책은 청년층 대상 주택 마련 

비용지원이 27.5%, 결혼지원금 지급이 22.8%로 순으로 나타남. 따라서, 주택 

마련 비용, 결혼지원금, 양육비 등 결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

해결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

▶ 군민이 응답한 교육환경 개선점은 학교 시설 개선이 2020년(29.2%)과 2022년(29.1%) 

모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따라서 낙후된 교육 시설은 가장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

사항으로 보임.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점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. 북부권의 

경우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응답률이 12.3%에 불과하며 지역 내 사설 학원 설립 

24.7%, 교육 프로그램 확대 24.5%의 응답률을 보임. 따라서 교육 시설 개선보다는 

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됨 

▶ 주변에 빈집이 있다고 응답한 군민은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고, 빈집이 있다고 응답한 

군민 3명 중 2명은 빈집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고 응답하여 빈집 관리 문제가 

군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됨. 군민은 빈집 관리 정책으로 철거비

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(37.6%)하는 방안과 재활용이 가능한 

빈집을 새단장하여 공공 임대사업 지원(31.9%)하는 방안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. 따라서 

빈집의 관리 및 손상 정도에 따라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소유자에게 철거비를 지원하고, 

수리가 가능한 빈집은 새단장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▶ 군민 10명 중 6명은 모든 영역의 쓰레기 처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함. 또한 모든 영역에서 

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은 6.0% 이하로 나타남. 즉, 군민은 쓰레기 

처리 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 그러나 쓰레기의 종류별로 처리 환경 

만족도의 차이를 보임.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군민의 

비율이 6.0%로 가장 높음.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만족하지 않는 군민 중 쓰레기 

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40.2%로 가장 높았음. 따라서 곳곳에

음식물 쓰레기통을 배치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▶ 군민은 안전한 지역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방범용 CCTV 확충(40.7%), 보안등, 공원등 

설치로 범죄취약 지역해소(26.3%) 순으로 응답함. 즉, 군민은 재난 혹은 안전사고보다 

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따라서 CCTV 사각지대 및 야간에 시야 

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파악하여 CCTV와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범죄 예방 수단의 

보완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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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성 특성 항목

▶ 군민이 생각하는 인구감소 대응정책은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 항목이 

26.3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귀농귀촌 장려 정책’ 21.3%, ‘아이 낳기 좋은 관경 

조성’ 14.0% 순으로 나타남 

▶ 항목별의 경우 ‘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’ 항목은 15~29세에서 32.9%로 

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‘귀농귀촌 장려 정책’ 항목은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24.7%로 

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인구감소 대응정책 >> <<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26.3 

21.3

10.6
13.7

14.0 

기업하기 좋은

환경 조성

귀농귀촌 장려

정책

대규모 주거딘주

조성

청년층 대상

정책

아이 낳기 좋은

환경 조성

32.9 

20.8 

25.0 

29.0 

24.3 24.8 

15~29세 30~39세 40~49세 50~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

▶ 현 거주지 거주 사유에 대해 ‘예전부터 살던 곳이라서(태어난 곳)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

비율이 39.4%로 가장 높았고, ‘직장 및 일자리’ 26.9%, ‘주택문제(가격 등)’ 12.9% 

순으로 나타남 

▶ ‘공기ㆍ녹지 등 자연환경’ 항목 응답은 북부권에서 25.1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

‘직장 및 일자리’ 항목의 경우 응답률이 남자 30.6%, 여자 17.0%로 남자가 여자보다 

13.6%p 높게 나타남

<< 거주지 거주 사유 >> << 성별 거주지 거주 사유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39.4 

26.9 

12.9 

8.0 

기존에 살던 곳 직장 및 일자리 주택문제 자연환경

13.0 

30.6 

36.8 

12.6 

17.0 

46.2 

주택문제 직장 및 일자리 기존에 살던 곳

남자 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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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생활여건이 ‘좋아질 것이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69.7%로 가장 높았고, ‘변함이 

없을 것이다’ 17.0%, ‘잘 모르겠다’ 11.4%, ‘나빠질 것이다’ 1.8% 순으로 나타남

▶ 생활여건이 ‘좋아질 것이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광주인근권이 76.6%로 가장 높았고, 

북부권이 56.5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. 또한, 생활여건이 ‘좋아질 것이다’의 응답률은

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< 생활여건 변화 기대 >> << 생활여건 긍정적 변화 기대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좋아질

것이다 69.7 

변함이 없을 것이다

17.0 나빠질

것이다

1.8 

58.4 

61.0 

71.2 

72.2 

73.4 

73.8 

15~29세

30~39세

40~49세

50~59세

60세 이상

65세 이상

▶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 ‘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

비율이 32.4%로 가장 높았고, ‘문화ㆍ관광 개발사업’ 28.7%, ‘도로, 항만, 철도 등 SOC

(사회간접자본) 유치’ 11.0% 순으로 나타남

▶ ‘문화ㆍ관광 개발사업’ 항목 응답은 북부권에서 33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

광주인근권에서 19.2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. ‘기업 유치, 일자리 창출’ 항목 응답은 

광주인근권에서 39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중부권에서 29.7%로 가장 낮은 

비율을 보임 

<<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>>

(단위: %)

11.4 

5.7 

10.7 
14.4 

29.7 

35.2 

30.9 

39.0 

28.8 

33.8 32.7 

19.2 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
사회간접자본 유치 기업 유치 문화ㆍ관광 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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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에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 항목이 21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

보였고, ‘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’ 18.1%, ‘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’ 

14.0% 순으로 나타남

▶ ‘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’ 항목은 15~29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

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 ‘지역 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사업’ 항목은 

15~29세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

<<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>> << 연령별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18.1 

11.9 

21.7 

14.0 
12.4 

공공근로사업 기업 육성

사업

청년 일자리

지원사업

중장년층 취업

지원사업

취업 교육

훈련

7.0 

35.4 

20.5 

25.7 

16.1 

10.9 

공공근로사업

청년 일자리 지원사업

취업 교육 훈련

15~29세

65세 이상

▶ 물품을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은 식료품의 경우 90.9%, 의류 53.1%, 

농축산기자재 88.5%로 나타남

▶ 식료품을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중부권에서 98.6%, 광주인근권에서 

78.2%로 나타남. 농축산기자재를 ‘장성 관내에서 구입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중부권에서 

98.6%, 광주인근권에서 69.8%로 나타남

▶ 타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이유로 ‘다양한 제품이 있어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이 

48.7%로 가장 높았고, ‘가격이 저렴해서’ 21.5%, ‘지리적으로 가까워서’ 14.4%, ‘제품이 

좋아서’ 8.6% 순으로 나타남 

<< 물품구입지역 >>

(단위: %)

90.9 
83.5 

53.1 56.4 

88.5 

7.4 
14.2 

41.1 38.5 

8.7 
1.7 2.4 5.8 5.0 2.8 

식료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농축산기자재

장성 관내 광주 기타 도내 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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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‘제품 품질 향상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6.8%로 

가장 높았고, ‘품목의 다양화’ 26.3%, ‘합리적인 상품 가격’ 23.0% 순으로 나타남 

▶ 광주인근권의 경우 ‘품목의 다양화’ 항목이 32.5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북부권의 

경우 ‘품목의 다양화’ 항목이 29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제품 품질 향상’ 항목이 

13.0%로 타 지역권(29.7%, 29.5%, 26.9%)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

<<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 >> << 지역별 제품 품질 향상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26.8 

26.3 

23.0 

7.9 

제품 품질 향상

품목의 다양화

합리적인 가격

판매처 확대

29.7 

13.0 

29.5 
26.9 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
▶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로 ‘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

34.1%로 가장 높았고, 장성 황룡강’ 28.3%, ‘축령산 편백숲’ 17.3%로 나타남 

<< 소개하고 싶은 지역 관광지 >> << 연령별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28.3 

34.1 

17.3 

12.4 

21.0 

25.6 20.9 

19.1 

장성 황룡강 장성호 수변길 및

출렁다리

축령산 편백숲 백양사

2022년

2020년

31.3

35.9

40.7

35.2

32.2

31.8

15~29세

30~39세

40~49세

50~59세

60세 이상

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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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특화작목에 ‘사과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8.7%로 가장 높았고, ‘단감&대봉’ 

28.2%, ‘포도’ 16.4% 순으로 나타남

▶ 특화작목 품목 추천 이유는 ‘맛과 품질이 우수하므로’ 항목이 46.8%로 가장 높은 비율을 

보였고, ‘장성군을 대표하는 품목이므로’ 24.4%, ‘농가소득이 큰 품목이므로’ 20.4% 

순으로 나타남 

<< 특화작목 >> << 품목 추천 이유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38.7

28.2

16.4

8.8

사과

단감&대봉

포도

딸기

46.8

24.4

20.4

5.6

우수한 맛과 품질

장성군 대표 품목

큰 농가소득

기후요건에 적합

▶ 필요한 보건소 사업에 ‘치매예방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24.0%로 가장 높았고, 

‘건강생활 실천(절주, 영양, 운동, 비만)’ 17.9%, ‘방문보건(고혈압, 당뇨 등)’ 13.7% 

순으로 나타남

▶ ‘치매예방’ 항목은 30~39세에서 13.7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

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. ‘건강생활 실천’ 항목은 30~39세에서 28.8%로 가장 높은 

비율을 보였고,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

<<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>>

(단위: %)

13.7

28.8

4.8

13.5

23.6

17.3
14.9

11.9

33.2

12.3

19.3

11.7

치매예방 건강생활 실천 방문보건 만성질환 관리

30~39세 50~59세 65세 이상



- 44 -

▶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‘도로 확장 및 정비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32.0%로 가장 

높았고, ‘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’ 24.7%, ‘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’ 12.0% 

순으로 나타남

▶ 북부권의 경우 ‘버스노선 개선 및 운행횟수 확대’ 항목이 30.6%로 타 지역권(7.1%, 

10.9%, 9.3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, ‘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’ 항목이 7.1%로 

타 지역권(30.9%, 27.3%, 20.7%) 대비 낮은 비율을 보임. 서부권의 경우 ‘운전자 및 

시민 교통질서 의식 개선’ 항목이 15.4%로 타 지역권(3.2%, 1.5%, 7.6%) 대비 높은 

비율을 보임

<< 지역 교통문제 해결방안 >> << 지역별 불법주정차 및 운행 단속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32.0 

24.7 

12.0 

9.8 

7.7 

도로확장 및 정비

불법주정차 단속

버스노선 개선

주차시설 개선

전용도로 확충

30.9 

7.1 

27.3 

20.7 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
▶ 장성군에 필요한 여성정책에 ‘여성의 취ㆍ창업 지원’이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

40.0%로 가장 높았고, ‘여성 문화ㆍ여가활동 지원’ 22.4%, ‘여성 안전 강화’ 14.0% 

순으로 나타남

▶ 북부권의 경우 ‘여성의 취ㆍ창업 지원’ 항목이 60.3%로 타 지역권(32.4%, 48.4%, 

29.1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여성정책 응답 >> << 북부권 여성정책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40.0 

22.4 

14.0 

7.4 

취ㆍ창업 지원

문화ㆍ여가활동 지원

여성 안전 강화

성별 고려 편의시설

확대

60.3 

13.9 

11.7 

2.9 

취ㆍ창업 지원

문화ㆍ여가활동 지원

여성 안전 강화

성별 고려 편의시설

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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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정비가 필요한 도시경관에 ‘좁고 정비되지 않은 도로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40.5%

로 가장 높았고, ‘건축물’ 15.5%,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 14.8% 순으로 나타남

▶ 광주인근권의 경우 ‘부족한 가로수와 녹지’ 항목이 25.3%로 타 지역권(14.1%, 9.3%, 

11.6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. 북부권의 경우 ‘건축물’ 항목이 21.4%로 타 지역권

(14.7%, 14.3%, 14.5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고, 유사하게 ‘쓰레기 무단방치’ 항목도 

13.5%로 타 지역권(7.6%, 6.1%, 4.3%)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<<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도시경관 >> << 지역별 부족한 가로수와 녹지 응답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15.5

40.5

14.8
9.3

7.5

건축물

정비되지 않은

도로

부족한 녹지협소한 공원

쓰레기 무단방치

14.1

9.3

11.6

25.3

중부권

북부권

서부권

광주인근권

▶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‘있었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.6%로 나타남. 평생교육 

수강 경험이 있는 군민 중 ‘관내’에서 수강한 군민은 97.2%, ‘관외’에서 수강한 군민은 

2.8%로 나타남

▶ 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‘문화ㆍ교양’ 항목이 36.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가장 

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‘직업훈련 교육’ 26.3%, ‘스마트폰 활용’ 22.7% ‘댄스스포츠 

등 신체활동’ 22.6% 순으로 나타남

<< 평생교육 수강경험 >> <<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>>

(단위: %) (단위: %)

있었다

8.6

없었다

91.4

19.4

22.7

7.1

26.3

22.6

컴퓨터 교육

스마트폰 활용

바리스타 교육직업훈련 교육

신체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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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장성문예회관 이용에 ‘만족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69.0%로 나타났으며, 홍길동체육관 

이용에 ‘만족한다’라고 응답한 군민은 69.9%, 군립도서관 이용에 ‘만족한다’라고 응답한 

군민은 69.4%로 나타남. 문화체육시설 만족도의 모든 문항에서 북부권과 광주인근권은 

중부권과 서부권에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

▶ 군민이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장성문예회관, 홍길동체육관, 군립도서관 

모두 ‘시간이 없어서’ 항목이 각각 49.5%, 48.4%, 48.4%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

‘거리가 멀어서’ 항목은 세 시설에서 각각 34.9%, 35.4%, 35.2%로 두 번째로 높은 비

율을 보임

<< 지역별 문화체육시설 만족도(만족) >>

(단위: %)

70.3 70.3 70.4 

85.5 88.5 88.5 

54.0 56.4 54.8 

94.2 94.2 91.7 

장성문예회관 홍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

중부권 북부권 서부권 광주인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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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 특성 항목 총괄

▶ 군민은 인구감소 대응 정책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(26.3%)에 

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. 특히 젊은 연령대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이므로, 청년층 인구 

유입에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임. 청년층 인구의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과 동시에 

지역 고령화 문제까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 따라서 본사 혹은 공장이 장성군 

행정구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을 통해 

청년층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여야 함

▶ 군민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(32.4%)에 가장 

높은 응답률을 보임. 해당 정책은 위의 인구감소 대응정책과 매우 유사함. 따라서 해당 

정책은 지역발전과 동시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,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

정책으로 판단됨. 더불어 문화ㆍ관광 개발사업 (28.7%) 또한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서 

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▶ 군민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제품 품질 향상(26.8%), 품목의 다양화(26.3%), 

합리적인 상품가격(23.0%) 순으로 응답함. 군민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주 고객이므로,

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. 따라서 지역 특산물의 

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품목을 신선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로컬푸드 

직매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▶ 군민은 가장 소개하고 싶은 관광지로 장성호 수변길 및 출렁다리(34.1%), 장성 

황룡강(28.3%), 축령산 편백숲(17.3%) 순으로 응답함. 해당 관광지들은 군민이 

선호하는 관광지로서 군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관광지라고 판단할 수 있음. 

군민이 응답한 관광지에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면, 장기적으로 

관광도시 장성군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. 따라서 주차장 등 

관광지 편의시설 개선과 주변 상권을 정비하여 관광지 접근성을 증대하고, 해당 

관 광 지 를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 한다면 큰 경제적인 

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▶ 평생교육 수강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군민의 비율은 8.6%로, 평생교육이 경험이 있는 

군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 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은 문화ㆍ교양이 36.0%로 

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. 그러나 군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

직업훈련 교육 26.3%, 스마트폰 활용 22.7%로 군민이 수강한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임. 

따라서 군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강의를 개설하고,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평생교육을 

활성화하고 직업훈련과 스마트폰 활용을 통해 군민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


